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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료(飮料)의 유희는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. 음료 각각의 성격에 따라 사람들과 그 분위기를 바꿔주는 기능도 있고 때로는 특별한 효능도 제공해주는 유익한 유체임에 틀림없다. 그 음료들의 유희와 효능을 넘어선 이야기 몇가지를 오늘 유체 공학자의 관점에서 해보려고 한다. 특히, 라떼의 다중층 분리, 위스키가 마르고 난 후의 균일하고 아름다운 자국, 끊임없이 춤추는 와인의 눈물. 이번 발표에서 유체 및 유동 가시화를 이용하여 그 문제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체역학 및 물리화학적 현상들을 살펴보겠다. 음료가 주는 마시는 즐거움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에 응용할 수 유익한 재료(材料)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. 음료의 유희는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.
